
#해탈의 하늘을 열다
새해 첫날의 해는 동해에서만 뜨는 게

아니다. 내륙의 깊은 산골짜기에도 불끈
주먹을쥐듯떠올라어느한곳도차별하
지 않고 고르게 따스한 빛을 쪼여준다.
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지옥세계에도 비
치어지장보살님의결고운서원끝이없
듯이.
새해 첫 새벽, 경기도 연천 보개산 원심

원사(元深源寺) 생지장도량의적멸보궁위
총총 빛나는 별빛 사이로 목탁 소리가 솟
아오른다. 새해의 첫 도량석이다. 잠든 만
중생을깨우는목탁소리. 무명번뇌의깊은
잠에서 고통 받는 일체 중생에게 해탈의
아침이왔음을알리는도량석이다.
도량석 목탁은 한 곳에서 치지 않는다.

삼천대천세계를한걸음한걸음으로디디
듯경내를돌아다니며친다. 극락보전에서
천막법당을지나복원을위한발굴현장과
임시종무소를비롯한여러가건물을돌며
새해의 첫 새벽이 열리고 있음을 알린다.
골짜기의초목과땅속에서겨울잠을자는
미물들에게까지그소식은전해지고원심
원사대중들도잠을털고일어나극락보전
으로 모여든다. 새해의 첫 새벽예불은 도
량석에이어애처로운듯장쾌하고간절한
듯우렁찬종송(鐘頌)으로시작된다.

대중은많지않다. 반세기동안인적
이 끊겼던 옛 절터를 복원하려는 원심원
사. 주지 세민 스님과 4명의 대중 스님이
1400년 전 심원사(당시 이름은 興林寺)를
세운 영원(橊源)조사의 공덕을 기리며
2008년첫새벽예불을모시는극락보전은
엄숙하고 장엄하다. 새롭게 모신 아미타
삼존불과후불탱, 공덕주를기다리는천불
과생지장보살님의사진이모셔진각단의
불보살님은보전을장엄했다. 깊고엄숙한
목소리로 불보살님들을 찬탄하는 스님들
은 사뭇 엄숙하다.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
탄하고법계에가득한진리를숭앙하고문
수보현관음지장등4대보살을찬탄하는
동안촛불은춤을추고영산당시부처님께
부촉받은제자들의무량한복덕과역대조
사와천하종사에서일체미진수와온갖선
지식을찬탄하는동안향은도솔천으로피
어오른다. 

#세 번의 방광과 아름다운 인연
통일 원력을 담은 도량, 원심원사의 복

원불사가본격적으로시작되는새해첫새
벽예불. 지난해까지복원불사의중요한매
듭을 다 풀었기에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
위로 오르는 일만 남았다. 원심원사는 한
국전쟁 이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채
반세기를닫혀있었다. 그러나7년전부터
복원의움직임이꿈틀거렸다. 보개산원심

원사를중심으로하는사찰토지(약250만
평)를 정부로부터 되찾았고 천불전 터를
발굴조사하며복원의근간을마련했던것
이다. 2005년 7월 세민 스님이 주지로 부
임한 이후 복원 불사의 고삐는 바짝 당겨
졌다. 
그러나복원불사의첫걸림돌은군부대

연병장을 통과해야 절에 이를 수 는 진입
로.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은‘길 문제’
는세민스님이사방팔방을동분서주한결
과 해결점을 찾았다. 엉킨 실타래는 실마
리를찾는순간부터술술풀리는법. 복원
불사가불보살님의뜻임을암시하듯, 기이
하고아름다운인연이이어지고있다.
지난해원심원사에서는세차례나기적

같은일이벌어졌고그로인해전국의불자
들이원심원사불사의원력이범상치않다
고입에서입으로소문을전하고있다. 작
년 7월과 9월 그리고 10월 지장재일에 원
심원사석대암과앞산에서연달아방광이
있었다. 세번에걸친방광을목격한신도
들은 1000여명이 넘는다. 그들은 눈앞에
펼쳐지는불가사의한광경에환희했고복
원불사가잘되면통일의길도열릴것이란
확신을가지고있다.
원심원사의 복원불사에 반가운 인연은

미얀마에서도이어졌다. 올해미얀마의고
승우냐니사라스님으로부터미얀마정부
가 공인하는 부처님 진신사리 3과를 기증
받을 예정이다. 원심원사는 진신사리탑을

조성해모실계획이다. 

#일체중생의 행복을 긷는 불사
무엇보다 원심원사는 올 봄 1300년 전

생지장보살상이 출현한 석대암에 지장보
살상을봉안할계획이다. 석대암은우리나
라 지장신앙의 성지다. 현재 철원 심원사
에모셔진지장보살상이출현한곳이고수
많은지장영험설화의무대다. 
원심원사는 석대암에 높이 5m의 지장

보살상을 봉안해 성지로 조성하고 전국
의 불자들이 찾아와 지장보살의 가피를
입어 행복을 길어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
것이다. 
또현재의천막법당자리에대웅전을건

립하고 종루와 범종불사도 추진한다. 이
같은 불사를 위해 원심원사는 납월 8일부
터 1029일 조상천도기도를 입재했다. 매
주 금요일 천도기도를 올리고 7주째 되는
날은고승대덕을초청해설법을듣는대법
회를연다. 
이렇게 21회를 하고 회향하는 것이

1029일 천도기도다. 매주 금요일 직접 기
도를 주관하는 주지 세민 스님은“원심원
사의복원불사는민족의통일과지장성지
의복원이라는큰의미를지닌다”며“새해
에는 조상천도의 귀한 인연과 뜻 깊은 불
사에 동참하는 공덕을 함께 짓길 바란다”
고당부했다. 

연천/글=임연태기자사진=박재완기자

별빛 사이로 솟아오른 목탁소리, 잠든 중생들을 깨우는 도량석이다. 삼천대천세계를

한걸음 한걸음 디디듯 경내를 돌아다니며 치는 도량석 목탁은 일체중생을 잠에서 깨워 극락전으로 모여 들게한다.

제제666600 호호 A7buddhanews.com
十十方方世世界界

22000088년년11월월11일일화화요요일일 // 불불기기 22555522년년

지
장
성
지
통
일
원
력
으
로

새
아
침
밝
았
네

〃

〃

원심원사의새해첫새벽예불, 왼쪽에서두번째가주지세민스님, 가운데사진은천막법당내부이
며오른쪽은석대암터전경.

연천원심원사의새해첫새벽예불

대원문재현선사/역저
전강대선사님의인가제자
억겁의무명을일깨우는
통쾌한禪법문!

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선가귀감
서울 법회가 2월 3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. 

* 광주선원 ☎ 062-944-4088  1월 20일 선문염송
* 부산선원 ☎ 051-545-2460 1월 27일 반야심경

*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
* 바로보인 무문관
* 바로보인 벽암록
* 바로보인 천부경
* 바로보인 금강경
* 바로보인 신심명
*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
* 바로보인 증도가
* 바로보인 선가귀감
* 바로보인 반야심경
*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0권
* 영원한현실
* 선을 묻는 그대에게 1, 2권
*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
*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
*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
* 주머니 속의 심경

☎ 02-3494-0122
www.zenparadise.com


